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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low are the reports abstracted from the study of the life and a commenta1γ study on 

Wu Kun(吳昆)’s Huang Di Nei Jing, which appears in the research of the main issue. 

I. WuKun is one of the medica‘ bachelors during the Ming(明) pe꺼od. By researching 
on r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many m어i떠l bachelors, he explained the scriptures, 

relating it with clinic. The study on the original text of 『NeiJing( 內經)』 made the contents 
easily understandable by using the way of mobilizing concise sentences on the title, 
explaining each volume, and adding explanatory notes on the original text. And books 
written by WuKun have great value in literature. Through rsuWenWuZhu(素問吳注}』, he 
adjusted and explained 『SuWen(素問)』 according to the context so that the readers could 
understand easily. 

2. Below are five repoπs abstracted from WuKun’s study of physiological, pathological, 
diagnosis, clinical application, acupuncture theories through rNeiJing』

1) He exp‘ained the physiological appearance of the human body by the view of 
‘Yin Y angShengJiangChuRu(陰陽升降出入)’ and linked it with clinic. 

2) About the pathological appearance, he explain어 the function of ‘ZhuangHuo(뾰火)’, 

‘ShaoHuo(少火)’ and ‘SanJiao(츠魚)’ pathologically‘ He also helped the practical use in 
clinic by explaining the pathological mechanism of ‘PaiNiaoZhangAi(排없障隔)’ and 
‘JiuKe(久核)’.

3) Among the diagnosis theories stated in 『Neijing』, he easily explained the subject 
about ‘Mei] in(服쓸)’. Even with the symptoms such as asthma, he made it convenient 
to diagnose the ‘ZuShi(虛實)’ of the five internal organs and the state of the change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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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 easily approached to the clinical application by concisely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treatment of ‘WuXingShengKe(五行生克)’、 ‘TianRenShang Ying(天A相應)’、

‘SaiYinSaiYong(塞因塞用)’、 ‘Tong Yin Tong Yong(通因週用)’ presented by wNeiJing』·

5) He explained thoroughly about ‘JiuZhen(九鐵)’ shown in 『Nai]ing』 and strongly 

claimed it's practical use. He present어 the theory of ‘Hou Qi(候氣)’、 ‘JianQi(見氣

)’、 ‘QuQi(取氣)’、 ‘ZhiQi(置氣)’, ‘BuDeQi(不得氣)’ and separately stated the method of 

acupuncture due to the climate and constitution along with the 148 treatments such 

as ‘YingSuiBu쩌e(迎隨補휩)’、 ‘MuZiBu징e(母子補휩)’ etc. Also, by selecting the 

‘JiaoHuiXue(交會1\)’ of ‘QiJingBaMai(奇經/\)!JJO', he presented the way of treating the 

disease of the twelve meridians(十二經I『) and ‘QiJingBaMai'. WuKun claimed to 

‘Zhen Y aoBingJhong(鐵藥井重)’, and said that in the treatment of diseases, 

acupuncture and drug use are both essential and the main principle is the same. He 

claimed to combine in the use of both indeed because ‘WuShuXue(五輸1\)’ works 

identically with the theory of the treatment of the five internal organs(五鷹治據)

through ‘WuWeiYunYong(五味運用)’ of the drug, and since it’s more efficient 
applying drugs for ‘XuZheng(虛證)’ and giving the acupuncture-moxibustion 

treatment(鍵찢治據) for ‘ShiZheng(實證)’

3. Among the teachings of the previous medical bachelors, WuKun attached importan않 
to the theory of 『Nei]ing』 WangBingZhu(王m 注), and LiuWanSu(劉完素)、 Zhang YuanSu 

(張元素)、 LiDongYuan(李東헐)、 ZhuDan찌(朱月漢) of the JinYuan(金元) period. He used 

‘ZhuangShuiZhiZhu, YiZhiYangGuang(밤水之主, 以制陽光)’ theory of WangBing(王1..1\) in 

order to treat the ‘XhangHuoZhiQi(相火之氣)’ used the theory of ZhangYuanSu to ‘ZhiRe(治

熱)’ and found the way to treat ‘SiShiWenBing(四時溫病)’ through it. He also took 

advantage of LiDongYuan’s ‘PiWengShengJiang(牌띔升降)’ theory to cure spleen-stomach 

disorders and followed the theory of ‘YangChangYouYu(陽常有餘) YinChangBuZu(陰常不足)’

of ZhuDanXi when treating ‘QiZheng(氣證)’ and ‘LiuYuZheng(六聚證)’.

As we can see above, the medical thoughts of WuKun(吳昆) deeply influenced Oriental 

Medicine, and deepened the theory in the E려d of the adding explanatory notes to books(經
典註釋). We hope that a more profound research on WuKun in the future would continue 

on. 

Key Word : Wu Kun(吳昆), 『SuWenWuZhu(素問吳注)』, Yin YangShengjiangChuRu(陰陽升降

出入), Sanjiao(三魚), Mei]in(服값), Clinical Application, JiuZhen(九鐵), QiZheng 

(氣證), LiuYuZheng(六醫證),

|. 序 論 의 이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수많은 醫家들의 

핵심 연구대상이 되었다 『내경』 연구는 전체적 

인 註釋과 校正、 『내경』을 분류하여 새롭게 編

『黃帝內經』(이하 『내경』 간칭함)은 동양의학 舞、 특정한 주제에 따른 註釋과 연구 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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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할 수 있다. 주석방법에 있어서는 경전의 내 

용을 근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의가 

자신의 시대적인 배경과 경험을 통하여 경전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한의학의 이론적인 발전은 r내경』의 해석을 

통하여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연 

구 중에는 단순한 한의학 이론연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상경험과 연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효 

용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醫家와 醫書로 

는 全元起의 『素問하ii解』、 楊上善의 『黃帝內經

太素』、 王꺼〈의 『素問釋文』、 馬時의 r素問註證

發微』와 『靈樞註證發微』、 吳昆의 『黃帝內經素

問吳注』、 張介寶의 r類經』、 李件桂의 『內經知

要』、 張志聽의 『黃帝內經素問集注』와 『黃帝內

經靈樞集注』、 fftfi의 『素問靈樞類驚約注』、 高

世햄의 『素問直解』、 挑際桓의 r素問經注節解』

둥이 있고, 오곤 역시 그들 가운데 한 사랍이다. 

吳昆의 字는 山南이고 號는 觸뿔山A이며, 安

徵省 歡縣 사랍이다. 吳民는 被黃之道의 깊은 뭇 

을 밝혔기에 사랍들이 ‘參黃子’라 불렀다, 그는 

15세 때 의학에 입문하고 집안 대대로 전해온 

풍부한 의서인 r素問』、 『靈樞』、 r難經』、 r甲

ζ經』、 『服經』 、 『傷寒論』 둥의 경전을 접하고 

河間、 東뀔、 月漢 퉁 제가의 醫籍을 깊이 탐 

구하여 『내경』을 穿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였다. 그는 ‘古A不得志於時, 多鳥醫以濟世’한 풍 

조에 따라 f需學에서 醫學으로 전향하였고, 학문 

에 대한 열의가 왕성하여 이곳 저곳을 두루 다 

니며 배움을 청하였다. 讓虛하고 好學하는 품성 

을 지닌 吳民는 풍부한 체험을 통하여 의학적인 

시야를 넓히고, 또한 다른 유파의 의학경험과 秘

傳을 홉수하였다. 그리고 經世致用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학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엄상적인 실제와 연계시켰다. 

吳民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醫方考』6卷、

『服語』2卷、 『素問吳注』24卷、 『鐵方六集』 6卷

둥이 있다. 저작의 특정으로 『의방고』는 고대의 

方빼을 편집하고 정리한 것으로 경전과 스숭의 

『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자究 

가르침 혹은 자신의 경험으로 처방을 해설하였 

고, 『맥어』에서는 『내경』과 『難經』의 기초 아래 

에서 ‘歸A版法’과 ‘服象主病’에 대한 이론을 제 

기하였다. 또한 『소문오주』에서는 『소문』을 문맥 

에 맞게 수정、 해설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하 

였고, 『침방육집』에서는 역대 주요 침구문헌의 

원문을 기재하고 주석을 가하였다, 

吳民에 관하여 국내의 연구가 거의 보고된 바 

가 없어1) 최근 중국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2), 

논자는 吳昆의 『素問吳注』에 관하여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本 論

1. 生進와 『素問吳注』으| 版本

1) 生많 

吳昆(1552∼ 1620年)의 字는 山南이고 號는 

觀뿔山λ、이며, 安微省 數縣 사랍이다. 吳民는 뼈 

伯과 黃帝의 깊은 뭇을 밝혔기에 사람들이 그를 

‘參黃子’라 불렸다3). 

祖父인 吳正倫은 明代 隆慶에서 萬歷 사이의 

名醫로 神宗인 朱翊銷의 질병을 치료하였고, 樓宗

朱載의 貴紀의 질병을 고쳐 주어 朝野에 이름을 

떨쳤다, 이후에 太醫의 猜룹를 받아 毒酒를 마시 

고 사망하였다. 伯父인 元昌과 父親인 文輪 두 사 

랍은 은거하면서 덕을 닦았고, 집안에 장서가 풍 

부하여 『黃帝內經』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1) 尹鍾和 외IA : 『鐵方六集 • 旁通集』을 옳主로 
한 鐵과 藥의 理論的 相關性에 關한 ltf究, 東國
大學校 大學院, 1997年.

2) 王洪圖 외5.5.A. : 『黃帝內經ltf究大成』, 北京出版

社, 1994年. 郭君雙 ; r吳昆뽑學學術思、想없究」 

〈吳昆훌훌學全書〉 中國中醫藥버版社, 1999年.

3) 옳뼈然 외22.A.: f中國賢籍通考』 卷1, 上海中醫
學院出版社, 1990年,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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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 

여, 六經을 익히고 偏學에 뭇을 두어 과거를 준 

비하였다. 집안의 영향으로 항상 의학에 관련된 

서적을 열람하였고, 15세 때 의학에 입문하게 되 

었다. 『素問』、 『靈樞』、 『難經』、 『甲 z.,經』、

r服經』、 『優寒論』 동의 경전을 통독하고, 河

間、 東펄、 月漢 퉁 제가의 醫籍을 깊이 탐구 

하였다4). 이는 훗날 그가 의술을 행하고 의서를 

저작함에 있어서 좋은 기초가 되었다. 

25세 때 과거 시험에 낙방하자, 쨌里의 어른 

이 “옛사랍은 세상에 뭇을 얻지 못하면 대부분 

의학으로 세상을 구제하였다”5)는 권고를 튿고, 

이를 계기로 *호黃之道에 전념하게 되었다. 金養

正(牛훔)의 門下에서 의학올 배웠는데, 吳民의 

저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주로 엄상에 따른 

진단과 處方用藥의 秘짧을 전수 받았다고 하였 

다. 3년 후에 江漸、 湖北、 河南、 河北 둥지를 

돌아다니면서 “有道者師事”6)하여 “72명의 스 

숭”7)이 있었다고 하였다. 겸허하고 학문을 좋아 

한 품성은 吳民의 체험을 풍부하게 하였고 의학 

적 시야를 넓혀 주었다. 다른 流派의 의학경험과 

秘傳을 많이 수용하고, 교우관계도 넓었다, 

33세 때 의학을 전수 받은 方元振、 ff봤德、 

ff械과 종손인 吳子灌과 함께 『醫方考』 여섯 권 

을 저술하였다. 이는 “世醫味子t古經論 不達千

中古之方”8)이라 하여 方義와 方託의 관계에 밝 

지 못하고, 약물의 升降浮沈이나 효、 通、 補、

휩、 輕、 重、 消、 遊、 操、 행의 법도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처방에 집착하여 병을 치 

4) H波元JM. : r中國賢籍考』 re名a;購車山A傳」,

A民衛生出版社, 1983年, p.36. 
5) 吳昆 著 • 짧君雙 主編 ; 『服語』 r 自序」 〈吳昆뽑 

學全훔〉 , 中國中뽑藥出版社, 1999年, p.175. 
“古A不得志於時, 多짧醫以濟世” 

6) 上揚書 ; 「 自序J, p.175. 
7) 吳昆 著 • 짧君雙 主編 ; r鐵方六第』 「自序j 〈吳

昆醫學全書〉 , 中國中뽑藥出版社, 1999年, p.쩌5. 

8) 吳昆 著 • 짧君雙 主編 : 『醫方考』 「自序」 〈吳昆
醫學全書〉 , 中國中뽑藥出版社, 1999年,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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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함으로써 그 危害性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 

에 그는 古今 良醫들의 처방 700여 개를 선별하 

여 “換之子經, 配以正見, 訂之千託, 發其微義”9)하 

였다. 같은 해에 그가 독파한 맥진에 관한 의서 

의 요점을 발훼하여 語錄을 만들어 중점적으로 

주석을 달고, 스숭이 전수한 것에서 체득한 부분 

을 서술하여 『llli語』 2篇을 편찬하였다. 

43세 때에 『素問』 全文을 주석하여 『素問吳

注』 (r 自序」에는 『內經吳注』라 함) 24卷을 완성하 

였다. 이 책의 校正에 참가한 友A의 명단에 따 

라 추측하면, 그 당시 吳民는 太醫院에서 『素問』

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고, 정리에 참여한 사랍 

은 太學生 8명、 太醫院 醫生 1명、 f需生 3명、 

禮部 偏生 8명、 庫生 6명、 居士 1명 둥 모두 

21명이다10). 이 책은 吳民가 수업 중에 가르친 

강의 원고로 여러 사랍이 정리 수집하여 만들었 

을 것이다. 저술의 동기에 관하여 r 自序」에서 

“階有全元起, 庸有王It, 宋有林憶, 홈l뼈起而하||是 

經,是應幾味爽之햄明행,待묘者較然觀롯.獨其廳 

象, 小明則꿇, 大明則隱, 謂之揚 日月而行未也”라 

하고, 이에 “居常룡度有態, 日術其冒而討論之”하 

여 “不端管뼈, 釋以一得之言”11)하였다, 

王꺼〈의 24卷本을 底本으로 삼고 宋代 林憶의 

新校訂과 스숭이 전수해 준 것을 참고하였으며, 

文字의 音넓||과 釋義에 대한 자신의 특기를 발휘 

하여 整理、 注釋하였다. 『素問』을 읽어 그 뭇이 

통하도록 文意를 명백히 하고, 어려운 것을 쉽게 

바꾸었다. 

r서문」에 나타난 내용으로 추론하면 吳民는 

『내경』에 대해 일찍부터 연구를 하였는데, 이는 

祖父가 『내경』 연구에 뛰어나 집안의 학문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病證의 機理와 方

9) 上揚書 : r 自序」, p.6. 
10) 吳昆 著 • 郭君雙 主編 ; 『素問吳注」 「校關本書

諸友名民」 〈吳昆醫學全書〉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p.203. 

11) 吳昆 ; 『黃帝內經素問』 r 自序」, 日本國吉村吉左

衛門書林藏, 金泳出版社刊, l!m年, p.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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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의 注釋에 대하여 『의방고』에서 『내경』 연구 

에 관한 재능을 걸출하게 나타내었다, 임상 경험 

이 누적됨에 따라 학식은 날로 풍부해지게 되었 

고, 침에 대한 이전의 치료 경험으로는 『내경』의 

깊은 뭇을 알지 못하였으나 30년의 부단한 탐색 

을 통하여 비로소 미진함을 타파하게 되어 그의 

의학 사상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67세 때 生徒 23명(종손 吳象先을 포함하여) 

과 함께 침구 방변에서 자신이 연구하여 체득한 

것을 歷代 經典論述 및 醫家歌敵와 결합하여 

『鍵方六集』 6卷을 저술하였다, 그 취지는 『圖經』

(明代에 간행된 『爾A'A鐵쨌圖經』)이 침구학 학 

습에서 이용되는 것을 둡기 위함이었다. 이 책을 

면찬하기 전에 吳民는 消壽의 『明堂圖四福』(또 

는 『正tk예A廳服明堂圖』이라 함)을 교정하였다. 

馬繼興의 고증에 의하면 이 圖는 明代 萬歷 6 

년(1578)에 重刊되었다12), 이는 『鋼人輸7치鐵찢圖 

經』이나 r鍵찢大成』의 鋼人圖와는 다르며, 인체 

에 구체적으로 분포한 經絡 輸t의 圖짧로, 침구 

학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문헌이다. 따라서 이 책 

의 첫 권인 “神照集”에 수록하여 圖와 文이 모 

두 뛰어난 저술의 특정을 형성하게 되었다. 

ft波j[;뼈t의 r中國醫籍考』 r亡名ff;轉皇山A傳」

을 근거로 분석하면, 吳民의 저술에 『十三科證

治』 、 r參黃論』 、 r짧觸考』 、 『藥暴』 동도 있었 

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볼 수가 없다13), 출판되 

어 전해지는 의서에서 보면 이러한 의서가 있었 

던 것이 사실이다. 『의방고』에서 貝母、 樂胡、

否仁、 精米、 醒酒、 澈樓、 白曲、 奏흉、 山

禮、 淡豆鼓、 購香、 tR、해子、 烏梅、 香蕭、

雲母 둥의 약물에 대해 고증한 것이나 方빽의 

組成에 따른 藥理作用을 분석한 것에서 약물연 

구에 대한 吳民의 특기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그 

의 저작에 『藥幕』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의방고』에서 질병의 원인을 논 

12) 馬繼興;『中醫文敵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年, pp.302∼305. 

13) 前提書 ;『中國醫籍考』 re名民흉흉뿔山A傳」, p.36. 

r黃帝內經素問吳注』어| 關한 맑究 

하고 傷寒、 內科、 外科(待偏、 擁場)、 耳흉뼈 

P용科、 眼科、 歸A科、 小兒科、 훨.、 養生

동 임상 각과의 범위를 언급하였는데, 醫生이 13 

科에 정통한 것은 明代에 醫生을 임용하는 기준 

이 되었기 때문에 吳民가 이러한 의서를 저술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침방육집』 

은 針찢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논한 것으로 그가 

의학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微針의 오묘함을 인 

식한 독창적인 면이 확실히 었다. 『짧觸考』의 내 

용이 『침방육집』을 저작할 때 스며들어간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14), 

이밖에 吳많는 일생 동안 독서에 열중하였는 

데, 正史、 野史、 筆記小說、 易學、 數術、 運

氣學 둥 여러 분야에 두루 통하여 거시적인 각 

도에서 의학 현상을 관찰하였다. 『易經』의 水火

없濟과 九六陰陽으로 『내경』의 陰陽을 해석하였 

고, 『尙論』으로 五行의 근원을 해석하였고, 『史

記』、 『北齊書』、 『鍵志』、 r南庸史』、 『太平細

覺』、 r~a힘編』、 『週齊聞覺』、 『內則』 풍 野史

에 나오는 의약 내용과 r醫說』、 『醫餘4 동에서 

病案과 의약을 논한 것을 적록하여 『의방고』에 

수록함으로써 문장의 雅趣를 더하였다. 

2) 『素問吳注』의 版本

『聯目』에 의하면 『素問吳注』 24卷 (r 自序」에 

는 『內經吳注』라 되어 있음)의 현존하는 판본으 

로는 14종이 있는다15), 그 가운데 明代에 간행된 

것으로는 萬鷹37年(1609) 石室刻本、 萬鷹刻本、

明刻本 3종이 있다. 

淸代에 간행된 것은 다음과 같은 7종이 있는 

데, 즉 正學薦刻本、 光縮 25년 程梁刻本(189

14) 前揚書 ; f鍵方六集』 r 自序」, 中國中뿔藥出版社, 

1됐年,p.갱5. 

“昆自束發修i需, 游心靈素, 諸끓觸鐵經, 皆時討究
• 時以所授鐵方, 對證施治, 種種神驗”

15) 簡淸옳 외53)..: 『全國中뽑圖書聯合g錄』, 中뽑 
古籍出版社, 1991年, pp.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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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宏道堂本、 隆文堂本、 大興堂本、 巴川{需

興혜U記刻本、 淸刻本과 妙‘本 1종이 있다. 

또한 日 本 刻本에는 元綠 6年(1693)本과 寶永

3年(1706)本 2종이 있다. 

고찰한 소견으로는 『소문오주』의 판본이 많지 

만 서로의 차이는 크지 않다. 淸代 刊本은 明代

여러 간본의 특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책 

의 초기 刊本 계통은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다. 

(1) 萬層 37年 石室本

이 본에는 吳序와 張元格의 서문이 있다. 목록 

에 빠진 부분이 있고, 교정에 참가한 사랍의 명 

단도 빠져 있다. 吳民의 책이 완성된 이후(1594) 

에 간행되지 못하고 단지 歡縣에서만 유전되다가 

특히 의학을 공부하는 사랍들에게 중시되었다. 

따라서 萬歷 己西年(1609)에 恨元혐가 r서문J을 

쓰고 간행됨으로써 『素問』 공부하는 후학들의 

“迷醒之俠”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r 自序」와 r 

폈序」 그리고 책머리에 “內經吳注”라 되어있는 

것 풍의 특정에 곤거하면, 萬歷 37년 刻本으로 

감정한 것과 부합한다. 萬鷹 刻本은 이러한 계통 

에 속하고 형식이 같지만 r張序」가 빠져 있다. 

(2) 光絡 20年 程梁本

이는 萬鷹 原版本을 重版한 것으로 石室本 계 

통과는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목록과 교열한 

사랍들의 명단이 온전하여 明代의 다른 판본 계 

통인 것으로 추측된다. 

2. 『黃帝內經』에 關한 冊究

吳民는 경전을 注釋하고 設釋함에 있어, 경문 

의 큰 뭇에 위배됨이 없도록 전제하고, 반드시 

이론과 실제를 연관시킴으로써 경전 이론을 실 

제 임상에서 체현하였다. 또한 『내경』의 II@學、

鐵찢、 證治 풍의 분야에 대해서도 그의 견해를 

나타내었다. 특히 病證의 治法、 用藥과 鍵잣理 

論、 治據를 연구하고 토론했는데, 이는 모두 

한 노력은 『내경』 이론을 임상적인 실천으로 이 

끌어 낸 것으로 후세 사람들의 학문 연구에 본 

보기가 되었다. 그가 저술한 『內經素問吳注』는 

그 뭇이 간명하고 발전적으로 해석한 것이 비교 

적 많아 『내경』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관하여 淸代 . i'f표은 “吳注댐1 

有關發, 補前注所未備”16)라 평가하였다. 『내경』 

연구에 대한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1) 『黃帝內經』 原文에 對한 冊究

『素問』은 楊上善、 全元起、 王째이 注釋한 

이후 宋代 林憶 퉁이 校注하였다. 이 이후 여러 

사랍들도 『내경』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현재 그 

들의 저작이 전해지자는 않는다. 吳民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林憶 퉁이 注解한 것이 r소문』의 

숨은 뭇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음을 실감하고, 

이에 분발하여 『소문』을 注釋하여 새로운 지명 

을 열었다. 그는 『소문오주』의 r 딩序」에서 “階有

全元젤, 짧有王<*. 宋有林憶、, 홈l폐起而넓II是經, R한 

幾妹爽之탱明행,待딛者較然觀훗.獨其馬象,小明 

則影,大明則隱,謂之揚티月而行未也.不웹束髮修 

f뿜’, 無何徒業, 居常흉度有態, 日求其읍而討論之, 

不해管뼈, 釋以一得之言, 暑名日『內經吳注』”17)라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그가 여러 해에 걸쳐 

『소문』을 연구한 성과이며, 前A의 注解를 참고 

하여 완성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吳民는 r소문 

오주』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학술사상을 전 

개하였다. 

(1) 經文解釋에 對한 原則

그는 經文을 해석할 때 간결한 언어로 경문의 

요지를 關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素問』의 命名에 對한 解釋

『素問』의 命名에 대해서는 역대 의가들의 견 

해가 분분하였는데, 그 중에 林憶이 『重廣補註黃

『내경』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 16) 前根書 ; 『中國醫籍通考」 卷1, p.81. 
17) 前根書 • f黃帝內經素問』 「序J,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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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內經素問 • 新校正』에서 “素者, 本也. 問者, 黃

帝問뼈伯也. 方陳性情之源、, 五行之本, 故日素

問”18)이라고 한 해석에 대해 吳民는 일반 사람 

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五內陰陽謂

之內, 萬世宗法謂之經, 平 日講求謂之素問”19)이라 

하였다. 이처럼 吳民의 注解는 간명하고 이해하 

기 쉬워 독자에게 일목요연하게 하였다. 

@ 『素問』 各篇에 對한 註解

吳£는 篇名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밝히고, 전 

인들이 누락한 부분을 보충시켰다. 이를테면 『素

問 • 효明五氣篇』의 解題에 있어 “宣, 發也. 五氣,

木火土金水也.言五氣有入,有病,有井,有惡,有

被,有禁,有發,有亂,有%,有藏,有主,有傷,有

應, 是鷹皆發明之”20)라 하여, 五行學說의 이론과 

인체 五鷹之氣의 관계 및 이것이 生理、 病理

둥에 상호 관계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 r선명오 

기편」의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篇名에 대한 주 

석은 독자에게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여 全篇의 정신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게 하였다. 

@ 『素問』 原文에 對한 簡明한 注釋

吳):£;는 『소문』 원문의 주석에 대해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하여 文理가 통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r _l古天置論」에 나오는 협人의 養生方法에 대한 

주석에 있어, 林憶의 주해가 비록 玄妙하지만 이 

해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는 “휩A者, 不假修馬,

天質全없, 天地陰陽,堆其園關握持, 若默運子其間

也”21)라 하였다. 즉 륨A은 天地陰陽에 순웅하며 

신체를 保養하는 사랍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독자 

로 하여금 그 含意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 經文修訂에 對한 原則

『素問吳注』에서는 全文을 모두 주석하는 방식 

을 채태하였고, 醫理의 關述을 중시하는 것을 전 

18) 顧從德 重離版 ;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卷1,

國立中國醫藥맑究所出版, 民國4땅f, p.6. 
19) 前揚書 ; f黃帝內經素問』 r上古天圓論」, p.1. 
2이 t揚書 ; r효明五氣論」, p.226. 
21) 上觸書 ; r上古天휩論」, p.8. 

『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Jiff究

제로 文理를 순조롭게 밝히고 注文을 簡明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吳注는 r素F"9』 24卷本

에 대해 100여 곳의 글자를 고쳤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문을 수정하였다. 

@ 文意에 根據하여 고침 

卷11 「후痛論篇」에서 “l뼈伯再拜積首對日”을 

“l技伯日”이라 고쳐 이 편의 첫머리 “黃帝問日”과 

서로 대웅시켰는데 원래 문자에 혜언이 있는 것 

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22)_ 그리고 卷19 r五運行

大論」의 “病生之變”의 경우 “病之生變”으로 고 

쳐23), 당시 사용한 어법에 적합하게 하였다. 

@ 醫學理論에 根據하여 고침 

卷22 r至혈要大論」의 “(뼈伯)不治五味屬也”를 

“不味王, 味屬也”로 고쳤다24). 그 이유를 “以五

味治其主, 謂之味王, 五味各入其所屬, 謂之味屬

.”엉)이라 하였는데 앞 구절에서 “黃帝問, 不治王

而然者何也”쟁)라 한 것과 상웅한다. 

® 『新校正』에 根據하여 고침 
卷20 r氣交變大論」의 원문인 “甚則復大맴睡, 

瑞味, 寢퓨出, f曾風”'2:1)의 구절 뒤에 吳民는 “藏

氣盛, 長氣失政”28)의 일곱 글자를 補入하였는데, 

r新校正』에서 “今獨t者, 關文也”29)라 한 것에 

근거하였다. 

@ 『太素』에 根據하여 고침 

卷23 r示從容論」의 원문인 “子別試通”을 “子

別誠通”으로 고쳤는데30), 『太素』 卷16의 r服論」

에서 “子試別通”을 근거한 것이매1).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吳民의 주석은 객관적 

인 근거를 통하여 剛改、 增補하였지, 함부로 고 

22) 上獨書 : rq<:痛論篇」, p.332‘ 

23) 上根書 ; r五運行大論」, p.닮5. 

24) 上휩書 • 「至휩要大論J, p.784. 
25) 上揚書 ; 「至圓要大論」, p.784. 
26) 上揚書 ; r至륨要大論」, p.784. 
27) 上揚書 : r氣交變大論」, p.571. 
28) t握書 ; 「氣交變大論」, p.571. 
29) 前擔書 ;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卷20, p.4. 
30) 前觸書 ; 『黃帝內經素問』 「示從容論」, p.792. 
31) 楊上善 著 • 王洪圖 외LA. .면校 ; 『黃帝內經太

素』, 科學技術文敵出版社, 2뼈年,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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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았다. 

2) 『黃땀內經』 理論에 對한 펌究 

(1) 『素問』의 生理 理論에 對한 認識

핏民는 『소문』을 주석할 때 생리、 병리에 대 

해 자신의 견해를 많이 천발하였다. 

r I월陽應象大論」의 “淸陽出 k쨌, 獨陰出下

敬”、 “陰陽反作, 病之뺑從也.”에 대해 “淸氣在

l:, 얀댐氣在下, 則陰陽得位, 無J».害也. ------ 反作,

뼈j圖也, i뾰從, 不JI떠也.”, “淸陽짧天, 獨陰烏地, 地

氣上寫雲, 天氣下寫雨”라 주석하고32), 천지음양 

의 숭강에 따라 雲雨가 형성되는 이치로 인체 

장부 공능의 실질을 천명하였다. 즉 그는 “以A

I합之, 做;入於띨, 游益精氣, 上輸於牌, 牌氣散精,

上짧於뼈, J:;뿔rm發, 若i쫓§찮휠, 是地氣上댐雲也. 

nm行降下之令, i힘調水道, 下輸將JP\';, 水精四布, 是

天氣下짧雨. 縣JP\';者州都之官, t$/&藏품, 氣化則能

出, 是雨IB地氣也. 上;뿔如露, 其圖屬者, 心R퍼져l而 

l떼出之, 是雲出天氣也”33)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였 

다. 吳Jr.는 鷹1llff陰陽이 升降하면서 협조하는 生

理功能을 陰陽?|-降으로 설명함으로써 生理功能

에 더욱 적합하게 표현하였다. 

r六微담大論」의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

氣立孤危”、 “,,.降出入, 無器不有”에 대해 吳):\";

는 “根於냐l者, 命日神機, 凡血氣之屬皆是也”34)라 

하고, “血氣之屬, 廢其出呼入吸, 則퍼$機化뼈롯. 

委形者, 皆形之類, 息其11降上下, 則氣立孤危

롯”35)라 주석하였다. 吳£는 사람은 Jfn.과 形이 

있는 무리라는 관점을 이용하여 ‘小便不通’의 病

機를 해석하였는데 “뺑國不通, 期朝不通, 便令A

福, 名日關格”$), “非小흉, 可成死證”잉)이라 하 

32) 前揚휩 ; 『黃帝內經素問』 r陰陽應象大論J, p.40. 
33) t獨뿔 ; 「陰陽應象大論」, p.41. 
34) 上編書 ; 「六微릅大論J, p.561. 
35) 上揚뽑 ; 「六微읍大論」, p당32. 

36) 前觸휩 ; 『醫方考」 r小便不通門」, p.100. 
37) k編뿔 ; r小便不패門」,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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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원인은 인체에서 升降出入하는 꽤l機의 }혀 

變으로 “牌빠者, 까|都之官, t용I&藏휩, 氣化則能出

훗. 然化氣之道, 莫妙手升降”38)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질병은 ‘倒換散’39)으로 內熱火魔을 치료한 

다, 때짜로 升陽하고 大黃으로 降陰하여 淸陽이 

t觀로 나가게 되면 獨陰은 下觀로 통하여 소변 

이 따라서 나가게 된다, 妙體으로 배꼽에 짧法을 

시행하는 것은 배꼽이 人身의 樞機로 “有生之

系”40)이기 때문에 능히 理氣化짧하게 된다. 

(2) 『素問』의 病理 • 病機 • 病位에 對한 

認識

CD 病理의 關發
GH±火、 少火

r陰陽應象大論」에서 “밤火之氣흉, 少火之氣밤, 

JI:!;火食氣, 氣食少火, }!:I:火散氣, 少火生氣”라 하였 

는데, 吳民는 “火之밤者, Jl:l:B必흉, 火之少者, 少

B必JI:!:. ”t少養盛, 若備環훌”이라 주석하여 맘火 

와 少火의 興亡盛흉가 고리처럼 끊임없이 순환 

하는 이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氣生밤火, 故JI:!:

火食氣, 少火滋氣, 故氣食少火”라 하여 氣와 맘 

火、 少火의 관계를 나타내고, 결국 “氣得밤火則 

純散, 以少火益氣, 故氣得少火則生長”41)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랍들에게 衝和之氣를 중시하여 

보폰하고 지키게 하고, 과다한 소모를 피할 것을 

권고하였다. 

@三힘 

r靈蘭秘、典論」의 “三魚者, 決價之官, 水道出않” 

에 대한 주석은 임상에서 나타나는 病變과 결합 

하여 三魚의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決, 開也,

협,水道也. l:魚不治,水益高原.中傳不治,水停

中院. 下흙不治, 水좁勝JP\';, 故三魚氣治, 則寫開決

構價之官, 水道無12짧停養之뽑‘훗”42)라 하였다. 

이는 병리를 上、 中、 下 三魚로 나누어 그 공 

38) t根書 ; 「小備不通門J, p.100. 
39) 上編書 ; 「小便不通門」, p.100. 
40) 上觸書 • 「小便不通門」, p.100. 
41) 上根書 • 「陰陽應象大論J, p‘43. 
42) t揚書 • 「靈蘭秘、典論」,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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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천명함으로써 공허하지 않고 또한 임상실 

천에 지도적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의방고』에 

서 ‘三補九’으로 프魚에 화가 있어 대소변이 秘

遊하고 뼈乾한 증상을 치료하였다. 이러한 증상 

은 “밤火食氣也, 故少火宜升, »±火宜降, 今以三物

(黃連、 黃휴、 黃햄)降其三魚之밤火, 則氣得其

生, 血得其養, 而三뽑皆受益훗, 故日三補”43)라 하 

여 三魚와 밤火、 少火와의 관계를 약불과 연계 

시켰다. 

@ 病機의 關發

@ “諸願固i'lll:, 皆屬子下”

r至置要大論」의 “諸願固뺀, 皆屬於下”에 대하 

여 吳民는 “固, 禁固湮便不通也. 뺀, 慢便뺀出不 

禁也.下謂賢也,賢居五藏下,暴水火之司,水日陰

精, 火日命門, 陰精흉, 則火獨治而有熱願, 命門훌, 

則水獨治而有寒願”얘)이라 주석하였고, “賢主開觀

子二陰, 뽑家水흉火實則寫固, 火養水實則寫뺀.”45) 

이라 하여 陰精과 命門을 對待시켜 固、 뺀의 

병기를 설명하였다, r의방고』에서는 ‘八味}L’으로 

賢間의 水火가 모두 허하여 소변이 不調한 것을 

主治하였다.方解에서“賢具水火,主二便,而司開 

合. 賢間之水觸, 則火獨治, 能合不能開, 令A病1j、

便不出.賢間之火憶,則水獨治,能開不能合,令A

小便不禁”46)이라 하였다. 이 처방은 桂技、 附子

로 火를 돕고 熟地黃、 山菜莫로 補水한다. 火가 

實하면 故R皮、 澤첩의 嚴嚴味로 收휩하고, 水

가 實하면 앉뺨、 山藥으로 淡慘한다. 결국 水火

많濟하여 소변의 開合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 久p~

久核 病機에 관하여 rp~論」의 “此皆聚於봅, 

關子뼈”가 久맺가 낮지 않는 주요 병기로 보고 

『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m究

師,言關緊於뼈也,뽑虛則土不能制五滾,故令多演 

睡, R뻐養則金不能施降下, 故令浮睡氣뺑也”47)한다 

고 보았다. 吳民는 師뽑失調가 久u~의 주요 병기 

로 확정하였는데, 후대 慢性核懶 치료에 뼈뽑를 

따라 치료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 

@ 病位의 關發

r終始」篇에는 “手屆而不뼈者, 其病在節, 뼈而 

不屆者, 其病在骨”이라 하였다. 『의방고』에서 賢

氣虛弱과 顆願作痛, 屆{벼不便者를 치료하는 ‘獨

活寄生揚’에서, 吳民는 r종시」편을 인용하여 觸

骨에 모두 병이 틀었을 때 體痛파 嚴痛의 病位

를 節과 骨로 확정하고, 病因은 賢虛가 根本이고 

府、 牌(牌主四放)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 

다. 처방 가운데 奏효、 防風、 獨活、 寄生 둥 

납辛溫한 약물이 ‘升題府牌之氣’시키는 작용올 

한다고 하였다. 府牌의 氣가 升하면 體嚴의 통증 

이 없어지고, 또한 當歸、 熟地、 牛降、 柱때 

동의 약물로 ‘滋補)}f賢之陰’하면 ‘足得血而能步’

한다고 하였다얘). 

(3) 『素問』의 該斷 理論에 對한 認識

CD JM該
r五藏別論」에서 JM該에 i" 口를 取한 부위를 

논술하여 “五廳六服之氣味, 皆出於몹, 薰薰於Hifi,

뼈得諸藏府之氣, 轉輸手經, 故變見於;f 口”49)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관점은 바로 뼈가 精氣를 

布散하고 %옳服를 營養하는 기능이 있으며, 氣口

는 또한 뼈服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氣口의 맥을 

살펌으로써 廳服氣血의 성쇠를 진단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r五廳生成篇」에서 五

驗生死版의 切該과 관련하여 ‘先建其母’라 한 것 

“三魚火表不足以生뽑土也. 몹土많虛, 則三魚虛% 에 대하여 그는 “始, 得病之原也. 建, 立也, 母,

皆聚於멸, 所謂萬物歸乎土也, 뼈寫藏府之華蓋, 諸 應時뿜氣也, 如春服微鉉, 夏服微銷, 長夏服微몇, 

藏府有病, 無不薰짧之, 所謂뼈朝百服也, 故日關於 秋服微毛, 쪽版微石, 謂之中和而有몹氣. 土寫萬物

之母, 故謂之母也. 若鉉甚, 則知其病始'f)}f. 銷甚,

43) 前揚書 ; 『醫方考』 r火門」, p.41. 
44) 前揚書 ; 『黃帝內經素問』 r至質要大論」, p.774. 47) 前揚書 : f黃帝內經素問』 「쳤論」, p.329. 
45) 上揚書 ; r至圓要大論」, p.774. 48) 上根書 ; r顆痛門」, p ‘129. 
46) 前擔書 ; 『짧方考』 r小便不禁門」, p.104. 49) 前揚書 ; f黃帝內經素問』 r五藏別論」,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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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었l其病始'f心. 맺甚, 則知其病始手牌. 毛甚, 則

知其해始f뼈. 石甚, 則았l其.病始子뽑. 故日 ; 欲

知其始, 先建其母”밍)라 하였다. 吳民의 이러한 

주석은 다른 注家가 ‘母’를 ‘應時王氣’、 ‘病因’、

‘病本’、 ‘五鷹相乘之氣’ 동의 견해로 본 것에 비 

해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族病의 발생과 몹氣 

와의 근본 관계로 파악하여 임상 실천에 부합하 

기도한다. 

@ 댐息의 값斷 

r陰陽應象大論」의 “視빼息, 聽音聲, 而知所苦”

에 대하여 五職의 陰陽虛實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辦別하였다. 그는 “瑞組氣熱寫有餘. 댐急氣 

寒寫不足. 息高者心IDli有餘. 吸弱者)jf賢不足. 聲大

而盤者寫宮,苦病牌.聲輕而뺑者鳥商,苦病뼈.聲 

調而直者馬角, 꼽病Hf. 聲和而美者馬徵, 苦病心.

聲沈而深者寫쩌, 苦病賢”51)이라 하였다. 이러한 

셜명은 독자들에게 오장의 허실과 그 병변의 소 

재를 진단하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하였다. 

(4) 『素問」의 治則 選用에 對한 認識

@ 五行生克 原理의 適用

r五運行大論」의 “寒暑操짧風火, 在人合之奈

何?”에 대해 吳民는 인체 장부의 生克 관계를 

근거로 장부를 조절하는 이론을 결합시쳐 “治府

治心, 過則平以西方金令”、 “治心生牌, 過則平以

北方水令”、 “治牌補뼈, 過則平以東方木令”、

“治뼈補뽑, 過則平以南方火令”、 “治뽑補따, 過

則平以中央土令”잃)하였다. $옳1llff辦證을 통하여 장 

부에 대해 平、 柳、 治、 保、 生、 補하는 치 

료 원칙을 채용하였다. 이는 오랜 임상 경험을 

종합한 것으로 임상적인 가치가 있다. 

@天A相應原理의 適用

r7;元正紀大論」의 “用熱遠熱, 用溫遠溫, 用寒

遠寒, 用째遠째, 食宜同法, 此其道也, 有假者反

之”에 관하여, 吳民는 “言用藥物之寒者, 須遠歲

氣之寒, 用藥物之源者, 須遠歲氣之째. 溫熱亦然.

50) 上揚書 ; r五藏生成篇」, p.101. 
51) 上揚書 • r陰陽應象大論」, p‘ 59. 
52) 上樞書 ; 「五運行大論」, pp.541 ∼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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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宜同法者, 食, 謂散食, 宜, 則暴居處衣服而言,

其寒때溫熱, 皆當遠天歲氣也. ------ 所謂時不可違

也”잉)라 주석하였다. 用藥할 때에는 天時와 결합 

하고 환자가 起居하는 특정을 분석한 연후에 辦

證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질병이 생긴 근원 

을 天時를 위배한 것에서 찾았다. r의방고』에서 

‘冷香敢子’로 靈亂을 주치하였다. 吳民는 환자가 

여름에 찬 것을 먹고 寒에 傷하여 ‘煩塞至陰’한 

경우에는 더운 여름철이라도 辛溫한 草果나 身

熱한 附子를 채용하여 ‘散況寒’하였다54). 그러나 

이 약은 “必冷服者, 1없其冷以從治”닮)라 하였는 

데, 이는 ‘有假者反之’의 의미이다. 熱藥을 冷服

하는 것은 天時를 위배하지 않는 것이다. 

@ 塞因塞用, 通因通用 原理의 適用

r至휩要大論」에는 “塞因塞用, 通因通用”이라 

하였는데, 吳民는 이 법칙을 운용하여 ‘六君子楊’

으로 牌虛敵眼、 %훨협을 치료하는 원리를 해석 

했다.그는“牌病則三陰之氣不行,故令鼓服.簡뺀 

者, 土弱不能制없也”하기 때문에 “經日 ; 塞因塞

用. 故用補빼以治眼滿, 初服則眼, 久服則通”fJ6)이 

라 하였다. 또한 

체질이 강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댄)에 대하여 

r내경』의 ‘通因通用’ 법칙으로 “用大黃、 f슨뼈之 

敵寒, 以鏡縣mi熱, 用挑仁之苦以途敗血, tt草之tt

以調氣”58)한다고 方解를 하였다. 

(5) 『黃帝內經』의 鐵찢에 對한 lVf究

吳£는 『내경』의 침구 이론을 정밀히 연구하 

고 엄상 실제에 운용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가 저술한 『침방육집』은 그의 연구를 집대성 

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 책의 r El 序」에서 “昆 g

束發修{需, 游心靈素, 諸~111i鐵經, 皆時討究 • 

時以所授鐵方, 對證施治, 種種神驗”%)하였다고 

53) 前揚書 ; 『素問吳注」 rt;元正紀大論」, p.379. 
54) 前根書 ; 『醫方考』 r靈亂門」, p.54. 
55) 上揚書 ; r훌훌亂門J, p.54. 
56) t觸書 ; 「鼓眼門」, p.102. 
57) 上揚書 : r鋼횟門」, p.48. 
58) 上觸書 ; 「빼흉門」, p.48. 
59) 前揚書 ; 『鐵方六集』 r 自序」, p.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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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바로 『내경』 침구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친 데 기인하며 f 그는 『내경』의 첨구 

이론어l 관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九鐵의 

웅용과 鐵刺得氣、 鐵治續原則、 鍵藥井重 동의 

방변에서 『내경』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九鐵에 對한發揮 

吳民는 「靈樞』 r九鐵十=原」에서 언급된 九鐵

의 형태와 적응증을 기초로, 九鍵의 임상 웅용을 

발전시켰다‘ 그는 「鐵方六棄』 r尊經集」에서 鍵鐵

은 團刺에 이용하고, 邱熱을 협하는 작용이 있어 

頭身의 熱性族愚을 주치한다. 員鐵은 鐵錢이 N~과 

같이 둥글어 分肉之間을 按摩하여 뼈氣를 없애므 

로 分肉之間의 병증에 이용한다. 羅鐵은 鐵失이 

퉁글면서 약간 예리하여 피부에 刺入하지 않고, 

鐵頭로 經服을 안마하여 經絡을 소통시켜 正氣

를 회복시키는 기능여 있으므로, 經服에 병이 았 

으면샤 氣虛를 겸한 경우에 이용한다. 錢鍵은 刺

絡하여 출혈시키니, 熱邱를 없애는 작용이 있어 

熱毒癡場이나 經絡에 久깐활 동의 고질병야 있을 

경우에 이용한다. 級鐵은 피부의 환부를 찔러 절 

제하여 排購할 수 있으니, 擁道가 化體한 질환에 

쓴다. 員利鍵은 ‘魔睡暴輝’를 치료하는데 사용한 

다. 臺鐵은 ‘正氣固之, 冷都具往’의 작용이 있어, 

%氣가 絡服에 정류하여 생기는 輝痛애 이용한 

다. 長鐵은 ‘虛風內舍手骨解顆흉節購之間’한 것을 

능히 제거하여 %氣가 深重한 輝託애 이용한다. 

大鐵은 水氣가 關節에 停留하여 浮睡이 생기는 

질환에 응용한다. 吳民는 九鐵의 웅용을 중시하 

여 “九織主治, T靈樞』之訓也. 用之各盡其妙, 古今

何異꿇”%)이라 하였다, 따라서 九鐵의 용용 가치 

가 광범하고 치료 효과가 뚜렷함을 강조하고, 『내 

경』의 침법을 發揚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마‘ 

@ 鐵꼈方法의 發揮

吳fl;;는 f내정』의 靜志候氣、 因時因A、 調治

陰陽、 補협寒熱 둥 刺鐵의 큰 원칙 아래 이론 

올 더욱 충설히 발휘시켜 r候氣」、 r見氣」、 r 

60) 上編書 ; 「尊經集」, p‘502. 

『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쩌究 

取氣j 、 r置氣」、 r不得氣」, 많隨補鴻、 母子械

협 동 148법 61)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침에 있어 

반드시 候氣할 것을 강조하여 F침방육집』에서 

“護候氣之所在而刺之, 是謂逢時. 病在陽分者, 必

候其氣加在子陽分乃刺也. 病在陰分者, 必候其氣

加:{E'f陰分乃刺之”62)하라고 하였다. 

刺針할 때에는 病氣가 陰分 혹은 陽分에 었는 

時機를 봐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곧 

候氣의 관건이다. 候氣하여 자침하기 위해서는 

見氣、 取氣、 置氣의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즉 

見氣는“左手見氣來至,乃內鐵‘鐵入,見氣盡,乃 

出鐵”않)하는 것이고, 取氣는 “當補之時, 從衛取

氣”64)하는 것이며, 置氣는 “當협之時, 從營置

氣”%)하는 젓이다. 동시에 定氣之法에도 주의하 

여 “乘車來的, 닮~ffij休之如食煩, 乃刺之. 步行而來,

座而休之如行十里煩, 乃刺之. 大驚大恐, 必定其氣,

乃刺之”%)라 하여, 乘車나 步行 뿐만 아니라 驚

恐한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이 명온하고 氣7~ 화 

평해지기를 가다려 자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形體 氣血의 盛養와 神氣의 상황에 따라 

鐵刺補廳法을 결정하였다. 자침하고 나서 得氣를 

하였으면 마땅히 그 得氣感을 유지해야 한다. 이 

랴한 것을 이른바 「守形」、 r守神」、 「守機」rm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得氣하지 못하면 “十死不

治”68)라 하여 후인들에게 경계시켰다 ‘靜志候氣’

하는 『내경』 침구 학설에 관한 그의 이론적인 

발휘가 뛰어남을 알 수 있다 

‘因時因人’의 線法에 있어서 吳民는 『靈樞 • 寒

熱病』의 “春取絡服, 夏取分勝, 秋取氣口, --取經

鐵”에 근거하여 “春刺井者, !ffl:{E!ff. 夏刺榮者, % 

61) t揚書 ; 「尊經集」, p.503‘ 
62) 上揚書 ; 「尊經集J, p.503. 
63) 上觸書 ; r尊經集 • 見氣」, p.503‘ 
64) t錫書 ; r尊經集 • 取氣」, p.많)3‘ 

65) 上揚書 ; r尊經集 • 置氣」, p‘503‘ 
66) 上揚書 : r尊經集 • 定氣」, p‘503‘ 
67) 上揚書 ; r尊經集J, p.503. 
68) 上揚書 ; 「尊짧集」, 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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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心, 季夏刺兪者, %在牌. 秋刺經者, %在뼈- -- 도 의의가 있다. 
刺合者, %在뽑”69)이라 하였다 계절에 따라 서 @ 鐵藥#重에 對한 !ff究

로 다른 혈위에 자침하여 오장질환을 치료하는 吳民는 『내경』의 자침이론에 대해 깊이 연구 

데, 그의 이론을 『내경』에 비해 상세하면서 실용 함과 동시에, 약물 치료와 침술 요법을 서로 비 

적이다. 체질에 따라서 자칩의 深團、 t位의 多 교하여 ‘침과 약을 함께 중시하는 것(械藥井重)’ 

少、 留鍵時間 동을 다르게 운용할 것을 강조하 이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였 

여 『침방육집』에서 “皮原色黑者, 深而留之, 多益 다. r침방육집』에서 r織藥無二致一」、 r鐵藥短長

其數. 皮輝色少者, 짧而흉出其$$”70)이라 하였다. 」、 r鐵藥鋼兵」、 r鍵藥꺼過」74) 동 45가지에 달 

‘調治陽짧’하고 ‘先牌後陰’해야 한다고 주장한 하는 이론을 펼쳐 『내경』의 자침 이론과 임상 

그는 『침방육집』에서 “病痛者陰也, 痛而以手按之 웅용의 가치에 대하여 밝혀 『내경』의 침구 학설 

不得者陰也, 深刺之. 病在上者陽也, 律者陽也, 짧 을 발전시켰다. 

刺之”라 하고, “病先起子陽後入子陰者, 先取其陽, 먼저 침과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는 원라가 같 

後取其陰, 必審其氣之浮沈而取之”71)할 것을 요구 다고 하였다, 『素問 • 陰陽應象大論』에서 약물의 

하였다. 調治陰陽하는 법칙에 따라 病位가 陰分 氣味原輝、 陰陽屬性、 升降作用과 五味所홈에 

이나 陽分에 있는지를 살펴 자침의 先後、 深

樓、 取'/\.多少를 결정하는 것은 엄상 웅용에 일 

정한 가치가 있다. 

또한 吳a는 補휩方法에 있어서 『내경』의 迎

隨補簡와 徐族補협를 기초하여 ‘動빼推內補협’法 

과 ‘母子補휩’法을 창안하였다. 『침방육집』에서 

“虛則補其母, 實則협其子”, “動而뼈之是謂협, 推

而內之是謂補”72)라 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자침 방법에 대해 독창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침방육집』에서 “先須備擬孔'/\., 以

左手大指m甲, 按而重切之, 次以右手食指彈二三

→|→下, 令7℃ I해iffi起, 經所謂彈而짧之是也. 次令p~願

一聲, 以口內溫鐵隨p~而下, 徐徐抱入, 初至皮庸,

名日天才. 少停進鐵, 刺至肉分, 名日/\才. X停進

鐵, 刺至節·압之間, 名日地才. 就협’뚫轉, 再停良久,

退鐵至A才之分, 待氣沈緊, 뼈j鐵朝病, 進退往來,

病徐左右, 因病而施”73)라 하였다. 이처럽 吳民의 

補협法은 구체적인 手技法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상세함파 침을 시술하는 정밀성은 오늘날에 

69) 上揚書 • 「尊經集J, p.508. 
70) t揚書 ; 「尊經集」, p.507. 
71) 上根書 ; r尊經集」, p.504. 
72) 上編書 ; r尊經集」, p.504. 
73) 上揚書 • 「旁i없짧 • 했願下鐵法J, 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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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술을 근거하여, 鐵刺에도 “有浮、 有沈、

有族、 有徐、 有動、 有靜、 有進、 有退, 有刺

皮、 刺服、 刺肉、 刺觸、 刺骨之珠. 取井、 I& 
榮、 取輸、 取經、 取合之異. 鐵藥二途, 理無二

致”75)라 하였다. 

鐵刺法에 였어 서로 다른 手技法을 구사하는 

것은 약물의 음양 숭강과 비슷한 효과에 발휘하 

며, 井榮輸經合에 따른 혈위로 오장 질환을 치료 

하는 것은 약물에서 힘꼈苦i:t辛$$에 따라 오장 질 

환을 치료하는 기전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침과 약불의 장단점과 배합 용용에 관하여 

“有짧年積歲, f!X藥無功者, 一遇鐵家施治, 危者立

安, 없者立起, 被者立行, 是藥之多, 不如鐵之흉也, 

然, 鐵不難웹實, 而難補虛. 一遇1또續, 非軟之다藥 

不可, 是鐵之補, 不如藥之長也. t工以神良g期,

必兩者通明而時出之, 始寫全技”%)라 하였다. 침 

은 웅급 상황이나 뾰體의 운동장애에 있어 약물 

보다 효과가 우수하고, 약물은 허약한 몸을 보익 

하는 효과가 우수하므로 침과 약물을 배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이 良醫이라고 하였다. 

또한 用藥의 大小方과 用鐵의 法度에 이르면 

74) 上根書 ; r旁通集」, pp‘518∼519. 
75) 上編書 ; r旁通集」, p.518. 
76) 上揚書 ; 「旁通集J,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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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昭究

두 가지가 서로 같다고 하여 “藥有小方不足以社 寧懶揚、 庫角地黃揚、 灌쩨it結揚 등을 배합하 

病, 故立重方 .,---- 織有特刺, 不足以社病, 故主 여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다-82). 

群刺”η)라 하였다. 이는 하나의 혈을 선택하여 이상은 奇經八服의 交會t을 선태하여 十二經

單刺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개의 服과 奇經八뼈의 病證을 치료하는 것으로, 기경 

혈을 통시에 자침하는 群刺를 선택하는 것이 곧 팔맥이 십이경맥의 기혈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 

약물 치료에 있어 重方의 작용과 같다고 하였다. 는 것에 근거하여 經版의 氣血을 和陽하게 하고 

또한 그는 “鐵有盡法而病方去者, 盡法可也. 有 技正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吳

小施鍵法而病郞己者, 不必盡法可也, 蓋藥之過簡~. 民가 『내경』의 침구 이론을 발전시칸 것 가운데 

械之過法, 皆足以혐A也”78)라 하여, 用鐵의 법도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한다. 

는 用藥의 원칙과 같아 盡簡|、 盡法과 不必盡

빽、 不必盡法이 다름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3. 歷代 醫家들의 長點을 受用
그 다음 吳民는 經服病證의 치료에 있어 『영 

추』의 十==經服과 奇經八服 主病을 기초로 經氣

가 相通하는 상호관계를 귀납시켜 치료에 있어 

織藥方法을 총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督服 • 足太陽勝跳經 • 陽짧版과 手

太陽小陽經의 병증에 대해, 後짧 • 申服 두 혈을 

자침하여 상하의 陽氣를 交通시켜 치료하고, 또 

한 麻黃陽、 桂技楊、 흉根揚、 小좁龍揚 둥을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9)_ 

帶服·足少陽願經·陽維服과 手少陽三崔經의 

病證에 대해서도 臨位 • 外關의 두 혈을 자침하 

여 經氣를 조화시키고 表뚫를 풀게 하고, 三化

散、 雙解散、 大小榮胡陽、 通聖散、 溫擔揚

동의 처방을 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衝願 • 足太陰牌經 • 陰維服 • 足陽明뽑經과 手

願陰心包經의 病證의 경우에는 公孫、 • 內關 두 혈 

을 자침하여 經氣를 通利시키고 三崔를 相通하게 

하고, 웹心揚、 lJj(隔散、 大小P겁뼈陽、 調몹承氣 

陽 동을 배합하여 치료할 것을 주장하였다SD. 

任版 • 手太陰뼈經 • 陰짧服과 足少陰賢經의 病

證은 列缺·照海 두 혈을 자침하여 네 경락의 

氣血을 통하게 하고, 아울러 三黃웹心揚、 二母

77) 上揚書 ; 「旁通集」, p.519. 
78) 上揚書 ; 「旁通集J, p.519. 
79) 上握書 ; 「旁通集 • 換八法J, p.523∼524. 

80) 上揚書 ; 「旁通集 • 흉八法」, p.524. 
81) 上揚書 • 「旁通集 • 換八法」, p.524. 

吳民의 저작에는 역대 의가들의 의서를 인용 

한 것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매景의 『傷寒論4 、

훌洪의 『밤後方』、 孫、思、鍵의 『千金方』、 許없微 

의 『本事方』、 王젖의 『百←→』 풍의 治驗病案이 

나 方藥을 실었다. 그는 『內經』 王껴〈 注와 金元

四大家인 劉完素、 張元素、 李東펄、 朱f}漢

동의 이론을 매우 중시하였다. 前A의 학술을 발 

양하여 그의 학설이나 전인의 숨은 돗을 이끌 

어 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의학에 대한 그 

의 풍부한 학식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적인 태도가 겸허하고 객관적이며 전인의 장점 

을 수용하는 기풍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 王泳 注의 運用

『의방고』에서 ‘六味地黃九加黃拍知많’方를 賢

勞로 인하여 동을 굽히고 펴기 어렵고, 小便이 

잘 나오지 않고 깨끗하게 끊기지 않고, 홍훌浪生 

擔、 小願훌훌急、 便黃j암者를 치료하는데 사용한 

다고 하였다. 그 病機를 “骨體日結훗, 故背難冊

{J'.p”, “賢氣佳, 則欲便而不利, 용%便而有餘醒”, “뽑 

者水廳, 傳化失宜, 則水氣留之”하여 觀浪하고 覆

이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小願훌急者는 “휩水結 

82) 上擔書 ; r旁通集 • 짧八法」, pp.5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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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첼火無制, 命門相火無所뭇, 故牌ID\;小順之破體

喪急”없)한다고 하였다. 이 처방은 #淡한 味로 

慘앓하고, 輔뽕으로 潤下去熱하고, 꼽潤한 味로 

滋|양하여 相火之氣를 濟火함으로써 龍雷의 相火

를 굴복시킨다. 이는 “王깨〈터 ; 밤水之主, 以制陽

光”없)에서 뭇을 취한 것으로, 이러한 원리로 大

補JL을 웅용하는 이치를 해석하였다. 

『鐵方六集 • 尊經集』의 “熱病五 「九刺”는 『素

問 • 水熱六論』에서 적록한 것으로 원문에는 59 

t의 구체적인 六位가 밝혀져 있지 않아 王깨〈 

注에서 補入하였다. 吳£가 여기에서 발혜한 문 

장은 모두 『소문』 王때 注에서 g힘'/\.에 관한 전 

문을 수록하였다, 

2) 金元醫家의 學說 運JH

(1) 劉完素

『의방고』에는 劉£의 火熱論을 수용하였다. 

예를 틀면 ‘防風通뿔散’의 方解에서 “風熱獲盛,

表꿇三魚皆헬者, 此方±之”라 하여 防風、 JWl黃

은 모두 解表하는 약물로 “風熱之在皮!협者, 得之

wffillir世”하는 효능이 있고, 폐짜、 감#{윈는 t;훤 

의 熱을 淸하는 약물로 “風熱之在願頂者, 得之由

챔而i'lli:”하고, 大黃、 r:u캠、는 “風熱之在陽뿜者-, 

得之LU信jjij~~”하고, 펌石、 檢子는 “風熱之在決

법者, 得之EU錫而빠”하고, 石촬、 *놈뺏으로 “淸

lfrli 띔也”하고, 連體、 黃;똥은 “社諸經之遊火”하 

고, 川혐、 ’짧歸、 챈藥은 “和Jjf Jfn.”하고, #草、

白끼t은 “和뽑氣而健牌”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 

로 吳民는 “劉守貝£長子治火, 此方之답, 詳且憲

하.”라 하였다.85). 

핏a;는 白쩌의 病機에 대해서도 劉民가 주장 

한 ‘閒發群쫓’을 따랐다, 『의방고』에는 ‘溫六九’이 

83) 上揚書 ; 「虛휩勞짧門」, p.64∼65. 

84) 前握휩 •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卷22 r至뀔要 

大論」, p.30. 
85) 前揚뽑 ; f뽑方考』 「中風門」,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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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쩌를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이 처방에 대해 吳

£는 “白빼寫寒, 이1딴之꿇論也. 劉守圓民出, 始以

白빼責之熱傷氣, 可謂開發群豪.”이라 方解하였다. 

이 처방 가운데 消石은 “寒則除六뻐之熱, 淡則能

利六뼈之끊”하고, it草는 “天地衝和之氣”를 얻어 

六뼈의 氣를 고르게 조절하고, 乾훌은 “得天地正

義之氣”하여 人氣가 없을 피하고 또한 住使로 

쓰인다고 하였다%). 

(2) 張元素

『의방고』의 「溫흉門j에서 ‘九味훈活陽’으로 四

時의 不正之氣에 感受되어 病이 된 것을 치료하 

였다. 吳a는 이 처방에 대해 “藥之寫性. 辛者得

天地之金氣, rA則寫義, 故能품正點$. 활、 

防、 蒼、 細、 뿜、 fr., 皆辛物ti!,, 分經而主治

• 而防風者, 又諸藥之후徒也.”라 方解하였고, 

易水老A의 自序를 인용하여 “此方쪽可以治寒, 夏

可以治熱, 春可以治溫, 秋可以治浪”이라 하였다. 

四時의 溫授에 이 처방이 가장 무난하지만, 吳民

는 “陰虛氣弱之λ、, 在所禁”f{l)이라고도 하였다. 

(3) 李東桓

東桓의 ‘牌몹升降’學說은 吳&에게 가장 큰 영 

향을 주었다. 『의방고』에서 東헐의 升陽方齊q와 

補益方짧 10여 개를 뽑고 『소문』의 升降理論과 

결합시켜 전문적으로 r n명뿜門」을 두고 그의 학 

설을 천착하였다. 이를테면 ‘補中益氣楊’은 흉Q困 

勞짧과 中氣虛弱을 주치한다. 이 처방에 대하여 

“復用升麻、 榮胡者, 커 淸陽之氣子地道也, 蓋天

地之氣一升,則萬物皆生,天地之氣一降,則萬物皆

死. 觀乎天地之커 降, 而用升麻、 榮胡之意從可知

훗.”라 方解하고, 이어서 그는 “東펄以牌몹寫뼈 

之母故耳, 金以牌몹寫짧體之母, 凡五廳六服百散

九觀,莫不受其氣而母之,是發東桓之未發,而廣其

意耳”88)라고 關發하였다. 吳£는 이러한 증상을 

『織方六集 • 旁通集』에 인신하여 약물의 이론으 

로 침구의 이치에 비유하였다. 

86) 上觸書 ; r쩌門」, p.49. 
87) t根書 ; 「溫훨門」, p.35. 
88) t揚書 ; 「牌뿜門」, p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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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동원의 제자인 羅太無는 ‘삼氣通於 

牌’한다는 r내경』의 이론을 이용하여 山凰樓氣와 

水土不服맘簡을 치료하였다. 吳£는 이러한 학설 

을 또한 『소문오주』에서 운용하였다. 

(4) 朱와漢 

朱民는 內科雜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특히 

‘氣證’의 연구에 뛰어났고, ‘陽常有餘, 陰常不足’

이론에 입각하여 ‘虎뺨九’(一名 補陰九)%)%)、

‘大補九’91)92)없)%)%) 풍을 창제하였는데, 『의방 

고』에서 吳民는 가장 널리 인용하였다. 氣證과 

六數의 證治에 대해 ‘越輪九’으로 모든 ~證의 

通治方으로 삼았다. 方義는 香附子는 氣뽕을 풀 

고, 蒼끼t은 浪醫을 열고 川혐은 血醫을 조절하 

고, 橋子는 火數을 다스리고, 神曲은 食뽕을 치 

료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醫證에 대한 用藥은 理氣가 위주 

이다. 임상에서 ~證에 짧과 熱을 겸하면 가감 

변화시키고, 時令을 결합하여 가감 변화시켜 처 

방을 완벽하게 하였다. 吳民는 『내경』의 五醫治

法과 결합하여 團揚’으로 싼法을 시행하여 木數

을 다스리고, ‘火醫陽’으로 火뽕을, ‘大承氣揚’으 

로 土뽕을, ‘麻黃흉根楊’으로 金뽕을, ‘大補JI.’으 

로 水數을97) 치료함으로써 六뽕의 治續 方빽를 

흉부하게 하였다. 

물론 朱R漢가 東桓의 藥物證治에만 관심을 

가지고 鐵法을 放棄한데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침방육집』에서 鍵과 藥物올 供用을 

강조할 때 이에 대해 異議를 제기하였다. 

(5) 스숭의 影響

그의 스숭인 金午亨(일설에는 金琮)은 후대에 

89) t觸書 ; r虛勞勞燦門」, pp.68∼69. 

90) t揚書 ; 「七뻐門」, p.130. 
91) 上휩書 ; r秘結門」, p.52. 
92) 上觸書 : r Jfa.證門」, p.79. 
93) t根書 ; r變門」, p.95. 
94) t揚書 ; 「해*臨門J, pp.H5∼106. 
95) 上揚書 ; 「願證門」, p.114. 
96) 上觸書 ; r뽕門J, p.94. 
97) 上揚書 ; r醫門」, p.95. 

『黃帝內經素問吳注』에 關한 맑究 

“新安#d:~醫家之開山祖”라 불려졌다98)99), 저서로 

는 『諸證析疑』 四卷이 있으며100) 여기에 內科、

獨A科 둥 各科에 따른 66證과 처방 875首가 수 

록되어 있다, 吳民는 그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 

데 ‘推法’의 구체적인 웅용에 관하여 『맥어』에서 

스숭의 말을 인용하여 “若人三部平等, 服形端直,

母用此法,服來一部獨씹,如內如外.一部獨뺑,直 

前直後”101)라하고 이것이 그 비결이라 하였다. 

『의방고』에서 庸흉에 관하여 스숭의 말올 인 

용하여 “無俠不作볕”102)이라고 하였는데, 경험한 

것이 간명하고 病機가 바로 들어맞아 吳民는 스 

숭의 학설을 수용하였다. 또한 失血이 과다한 경 

우에 “師굽 ; 失血太多, 氣息幾微之際, 則四物禁

꺼與之, 所以然者, 四物皆陰, 陰者天地閒塞之令,

非所以生萬物者也.”103)라 하여 四物楊을 투여하 

는 것을 금하였다. 

川. 結 論

論者는 본론을 통하여 『黃帝內經素問』吳注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吳民의 『내경』 원문에 관한 연구는 간결한 

문장과 『소문』의 명칭、 편명에 대한 해설、 원 

문의 주석을 다는 방법을 사용하여, 『내경』의 내 

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r素問吳注』

는 『素問』의 文意와 理論、 『太素』와 『新校正4

둥에 근거한 수정 원칙을 세워, 독자에게 알기 

98) 前揚畵 ; 『服語』 r 自序」, p.175. 
“ ·…乃取물中午훔슛老師而養正꿇, 居三年, 與師
論흉-----

99) 前揚書 ; 『中國醫籍通考』 卷l, p.2잃0. 

“…---寫海內所稱者, 훌용뿔吳昆££, 蓋午후先生之 

門A也·-----”
100) 上揚書 : pp.짧9∼앉빼. 

101) 前揚書 : r~語』 「上達篇」, p.189. 
102) 前規書 ; 『醫方考』 「擔門」, p.47. 
103) 上揚書 ; 「血證門J,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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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수정함이 그 문헌적인 가치를 둘 수 있다. 

2‘ 핏民의 생리, 병랴, 진단, 치료원칙, 침구 

동에 관한 『내경』 이론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 

과같다. 

첫째, F내경』에 기재된 인체의 생리현상을 ‘꿇 

陽升降出入’의 관정으로 해설하고 臨皮과도 결부 

시켰다. 

둘째, 병리현상에 대해서 땀火와 少火의 기 

능’ 및 ‘三흙의 기능’을 병리적으로 밝혔고, 또한 

‘排흉障隔’와 ‘久吸’의 병리기전을 설명함으로써 

임상활용에 도움을 주었다. 

셋째. 『내경』에 기재된 진단이론 중 ‘llJK談’얘 

관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였고, 천식과 같은 

중상에 대해서도 五嚴의 虛實과 病變의 ?fr在를 

진단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r내경』에서 제시한 ‘五行生克’、 ‘天A相

應’、 ‘짧因塞用’、 ‘通因通用’의 차료원칙의 의미 

를 간명하거! 해설함으로써 엄상척안 응용에 쉽 

게 접근하였다. 

다섯째. 침구방변에 있어 『내경』에서 재시한 

九鐵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그 효용 

생어l 대하여 매우 강조하였다. 그는 ‘候氣’、 ‘見

氣’、 ‘取氣’、 ‘置氣’、 ‘不得氣’의 학설을 제시하 

고, ‘迎隨補협’、 ‘母子補짧’ 등 148종의 처법과 

함께 계절 및 체질에 따른 刺짧方法을 따로 논 

술하였다. 또한 奇經A服의 交會r::을 선택하여 

十=經版과 奇經/\It따의 病證을 치료하는 방법을 

처l시하였다. 그라고 ‘鐵藥#-重’을 주장하여 질병 

치료에 있어서 자침과 약물복용아 모두 중요하 

며, 두 가자 방법획 치료 원리가 동일하다고 하 

였다. 吳.[(;는 五輸r::의 운용여 약물의 五味運用

을 퉁한 五鷹治擬와 원리가 같으며, 또한 虛證에 

는 약물치료를 實證에는 鐵쨌治껴훗가 효과적이기 

에 兩者를 配合하여 용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吳If;는 歷代 醫家들의 장점을 수용하였고, 

특히 『內經』 王애( 注와 金元의 劉完素‘ 張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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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 李東헐、 朱m쫓 동의 이론을 중시하였다. 

그는 王}*의 ‘11±7.K之主, 以制陽光’說을 이용하여 

‘相火之氣’를 濟火하는 방법을 찾았고, 劉完素의 

이론을 이용하여 ‘治熱’의 방뱀을 찾았으며, 張元

素를 통하여 i四時溫病’의 치법을 찾았다. 또한 

李東펄의 ‘牌몹升降學說’을 이용하여 비위질환을 

치료하였고, 朱月樓의 ‘陽常有餘, 陰常不足’이론 

과 ‘氣證’에 관한 이론을 본받아 ‘氣證’과 ‘六數

證’의 증치에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吳뿔의 의학 사상 

은 동양 의학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마쳤 

으며, 환의학의 ‘經典註釋’ 방변에 관한 전문적인 

이론을 심화시켰기애 앞으로 더욱 깊은 吳昆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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